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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t Research)가 처음 사용한 제로-파티 데이터는 ‘고객이 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목적을 명시적으로 알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기업에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관심있는 상품’, ‘사이트 방문 
목적’,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운영자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정확한 고객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콘텐츠 OTT 플랫폼 넷플릭스는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계정에 새 프로필을 추가할 때 ‘좋아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게끔 하여 제로 파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얻어낸 정보를 통해 고객 정보가 없는 회원가입 직후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것이죠. 
이후 고객이 실제로 시청한 콘텐츠(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본인이 선택한 좋아하는 콘텐츠(제로 파티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 추천을 진행하게 되죠.

제로 파티 데이터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언어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고객의 행동으로 데이터
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머스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두 데이터가 모두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제공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고객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고객이 직접 제공하는 제로 파티 데이터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내 비즈니스에 맞춰 분석 및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얻는 정보 : 
제로 파티 데이터

함께 보면 더 좋은 콘텐츠


